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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마지막남종화대가 아산조방

원(19262014) 화백의 회화세계를 한자

리에서만날수있는전시가열린다

매년원로작고작가전을기획하며남도

미술뿌리를조명하고있는광주시립미술

관이 雅山 조방원나그네를 기다리는 그

어느 산속의 집으로전을 8월15일까지 개

최한다 전시개막식 6월2일오후 4시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100여점 아카이

브 자료 50여점을 통해 전통 수묵을 계승

한초창기부터독자적인예술세계를이룩

한 2000년대 이후까지 조 화백의 일생을

살펴본다

1926년 무안군에서 태어난 조 화백은

1945년 남농 허건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본격 화가의 길을 걷는다 1953년 제2회

국전입선 1955년제4회국전에서는문교

부장관상을받으며명성을쌓았다

조 화백은 산수풍경 등을 줄곧 수묵으로

그려 먹산수 화가로 불린다 근대 한국화

대가월전장우성은조화백이 1979년서울

에서연전시를보고먹그림으로당대아산

을따를사람이없다고평가하기도했다

조화백은농촌에서일하는농부풍경을

한국특유아름다운풍경으로바라봤다 화

폭에 담은 이상 세계는 가장 가고 싶은 공

간 고향 같은 편안한 공간이다 한국전쟁

과 남북 분단 산업화 등 격변기를 거치면

서도이상세계를담은산수화를고집하며

현대인들에게마음의안식처를제공했다

조 화백은 남농을 사사했지만 남농을

따르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초기 작품은

수묵을 통해 원근법적 시각으로 근경(近

景)을 담아냈다 전시 출품작인 제6회 국

전 특선작 연(煙)을 비롯해 월령(月影

1957)은 농부 방아 찧는 아낙네 나무에

둘러싸인 찌그러진 초가집 등 주변을 그

린산수화다

또사람을작게그리는여느산수화와는

달리 인물을 크게 그리기도 했다 1980년

대 그린 한산은 바위에 걸터앉은 소년으

로화폭을채웠다 조 화백은정면을응시

하는 사람을 그려 넣으며 관람객을 작품

속으로끌어들인다

같은 시기 작업한 묵우(墨雨)에는 배

를 타고 낚시를 하는 까까머리 소년들과

사선으로 시원하게 그은 붓질이 눈에 띈

다 종이와 먹이가진성질을최대한 활용

해시원하면서도습윤한물을표현하고고

요한분위기를자아낸다

조 화백은 1994년 광주에서 곡성 연화

마을로 작업실을 옮긴다 연화마을 시기

작품들은형상을드러내기보다먹을뭉개

단순화된 화면을 표현했다 수묵을 현대

회화로어떻게풀어낼것인가에대한고민

의결과물이다

바람과나무를단순화시킨 1990년대그

린 설촌(雪村) 2000년대 월하 등은 그

가추구했던청아한산수풍경이더욱두드

러지게나타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작품은 2004년 당

뇨합병증으로 실명위기가찾아왔지만오

히려 이제내그림을그릴수있게됐다

며더욱힘을내그린그림들로 작업에대

한 의지가 느껴진다 또한 2005년 달력으

로 만들어지기도 한 달마도는 시력을 조

금 회복한 조 화백이 인간의 정신과 본질

을빠른붓질로담아낸흔적이엿보인다

아카이브 자료에서는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했던 조 화백의 남도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평소 국악인들의 쇠락을 아쉬워하

던 그는 남도국악원 설립(1968년)을 주도

하고제자양성을위해담양에 묵노헌(墨

奴軒)을지었다

또 전남도에 1988년 작품 6801점(간찰

5772 서화서첩류 92 성리대전목판각

939)과개인소유부지(1만4090)을기증

하며 1996년 도립전남옥과미술관을 설립

에 이바지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수

집했던간찰과서화류도함께볼수있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생묵노먹그림의 진수를만나다

예비 의상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시각

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호남

대의상디자인학과학생들이제36회졸

업작품패션쇼 52 LAB을 연다 1일 오

후 7시호남대문화체육관

이번행사에서는학생52명이참여전

통한복부터 현대 의상까지 창의적의고

개성이담긴작품140여점을선보인다

김혜원최의선진예림 학생은 T�

wofold을 주제로 화이트 계열 의상을

작업했다 선과고리를이용한초현대적

인디자인을강조했다

Be neat로뭉친정혜영유윤경학생

은투명비닐과그물패턴을활용해역동

적인이미지와경쾌한느낌을담았다

김예림조유나이현주최강국홍예

현학생은한복과서양드레스의만남을

시도했다 한국 고유 색상과 곡선에 풍

성한서양식장식을가미해세련된이미

지를연출했다

반대로 박하정전유라전승희 츠야

눠김서정 학생은 꽃무늬로 한 서양 드

레스를제작해비교하는즐거움을준다

외국인 학생의 감각도 볼 수 있다 노

시형학생과팀을꾸린옌쯔하오학생은

수묵으로 십자가를 표현하고 빛을 형상

화한현대적인남성복을출품한다

그밖에 셔츠와 바지를 결합하거나 검

은천과옷핀을활용한실험적인작품을

만날수있다

송진희예술대학장은학생들은실무

중심교육을비롯해각종공모전을통해

실력을닦아왔다며 사회에첫발을내

딛는예비디자이너들이 한국패션산업

의주역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문의 062940384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예림작 공진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 탐미탐색

(耽美耽色)이 오는 6월 11일까지 회관

갤러리에서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강한 자신만의 강렬한

색으로 자신만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

해내는고마음김혜원 윤준성 이태희

조강수 최정희작가를초청 다양한이

야기를풀어낸다

고마음은 누구나 한번은 꿈꾸어봤을

마음속환상의 공간이자휴식처를다채

로운색채로화면가득풀어내며김혜원

은노란색과붉은색의조화를통해슬픔

과위로를전한다

또 윤준성은 단편적인 생각들을 오색

찬란한 작은 파편으로 표현한 단상 시

리즈를 조강수는무수히반복되는선의

흐름을중첩시켜 푸른색의 신비로운화

면을만들어낸작품을전시한다

그밖에 최정희는 자연의 풍경 중 풀

을극사실적묘사를통해그려내며자연

이주는푸르름과인간의교감을이야기

하는작품들을선보인다

관람시간은 공연이 있는 날은 오후 1

시부터 9시 공연이없는날은오전 10시

부터오후 6시까지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묵우 한산

광주시립미술관 8월 15일까지 아산 조방원전

고사관폭도

작품 100여점자료 50점전시60년 예술세계조명

무안 출신남도국악원도립옥과미술관 설립 주도

호남대의상디자인학과졸업작품패션쇼

色에대한색다른발견

광주문예회관

내달 11일까지

탐미탐색전

내일호남대문화체육관<一生墨奴>

고(故)조방원화백

최정희작 소안도

의바람교감


